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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하이텍,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203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기록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 23년 하반기부터 로봇, IT, 2차전지장비 등 신규 부품사업 매출 가시화 

<2023-05-31> 대성하이텍이 초정밀 스마트 머시닝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 로봇, IT, 2 차전지장비 

등 신규 부품사업에서의 수주 증대 및 매출 발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초정밀 스마트 머시닝 기업 ㈜대성하이텍(대표이사 최우각, 최호형)이 30 일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203억 원,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 분기 매출액 감소 이유로 세가지 주력사업 중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

위스턴 자동선반 매출감소가 꼽힌다. 이는 22 년 중국 코로나 봉쇄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대만향 수주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감소이며, 중국이 올해 2 월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하

반기부터 스위스턴 자동선반 매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감소 또한 전체 매출

액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매출 증대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하이텍의 1 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이익률이 높은 부품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방산부품 등 신규 부품사업 매출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로봇, IT 등의 신규 부품사업에서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정밀부품 사업의 매출액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가공 장비인 컴팩트머시닝센터는 미국 IRA 법의 영향으로 2 차전지 관련 기업

들의 미국 투자가 결정되는 하반기에 대규모의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턴 자동선반은 22 년 중국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인해 대만향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1 분기 매출

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 분기부터 대만향 수주가 증대됨으로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하이텍 최호형 대표이사는 “올해 1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만향 스위스턴 자동선반 매출로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말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IT 등 신규 첨단사업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24 년부터는 영업이익률

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하이텍은 지난 5 월 25 일에 대구 본사에서 오픈하우스 성격의 제 4 회 노무라브랜드데이 행사

를 개최하였다. 행사 당일, 스위스턴 자동선반 최대고객사인 대만 장하무역으로부터 30 대 규모의 장비

를 수주받는 등 국내외 고객 300 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다. 


